
우크라이나 사태 때 군사·정보·외
교 맞물려 단호한 대응
근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리아 상황에 이르기까지 현
란한 외교를 선보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행보의 장기적 득
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전술적 탁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
다.

무엇이 탁월한지 짚어내면 러시아 특유의 외교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금 난국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한국 외교에 필요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하나씩 보자.
첫째, 러시아 외교는 사안별로 정교한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강한 레
토릭을 구사하면서 이에 걸맞은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날카롭게
따지고 상대에게 반드시 대응하는 스타일이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
은 치열하게 움직인다. 정책을 추구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언론 플
레이에나 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하고 육중한 외교는
러시아를 중요 상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둘째, 공세적으로 의표를 찌르는 행보를 하고 발 빠르게 국면을 전환
해 상황을 주도한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그 직후 동부 우크
라이나 반군 지원으로 국면을 전환한 일이 좋은 사례다.
셋째, 공세 와중에 타협의 여지도 두지만 타협도 공세적으로 추구한
다. 동부 우크라이나의 휴전 후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시리아에서 반
정부세력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것이 그 예다. 새로 시리아 전선을
열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대신 동부 우크라이나 휴전상황은
더욱 안정시켜 서방의 응수를 타진한 것이다. 그러고는 일정한 공습
성과를 올리자 주력 부대를 철수시켜 절제를 과시했다. 러시아의 협
조 없이 사태 수습은 불가하며 러시아는 타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강수로 우려를 증폭시킨 후 서서히 강도를 낮춰 타협을 유인



하는 것이다.
넷째, 외교·군사 정보활동을 잘 조율해 일체적으로 운용한다. 크림
병합 이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역력히 드러난 특징이다. 현장에서
의 군사적 움직임과 정보 공작이 대외적인 외교 행위는 물론 정부와
의회의 국내 행정법제 절차와 맞물려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됐다.
다섯째, 서방의 제재에 대처할 전략적 재균형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간극을 활용
하고자 하며 EU 내에서는 강온파를 분리 대응하려 한다.
여섯째, 장기적 공세로 상대를 지치게 한다. 분쟁에서 일정한 목표가
달성되면 사태를 동결해 재점화할 여지를 남겨 두고 지구전을 꾀한
다. 일종의 레버리지인데 동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도처에 동결 분
쟁 지역이 있다.
일곱째, 대치 국면에서는 국내적으로 단합하는 전통이 있다. 러시아
는 서방의 제재 아래 있어 경제가 어려우나 국민은 정부에 강한 지지
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나폴레옹과 나치의 침략을 이겨내면
서 쌓인 것이며 냉전 이후에는 서방이 러시아를 홀대했다는 국민 정
서도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 특징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들의 협업이다. 관변은
물론 민간 연구기관들도 정책 개발, 대외 홍보, 공공외교에서 일사불
란한 협력을 보인다.
이상의 특징 중 일부는 강대국 특유의 행태라서 우리 외교에 바로 대
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몇 가지는 참고가 될 것
이다.
우선 적극적인 외교 스타일이다. 사안에 대한 정교한 대응 입장 없이
원론으로만 대처하거나 상대와 맞닥뜨리기를 회피하려는 관성을 가
진 우리와 대비된다. 러시아 관료들의 치열한 정책의지는 본받을 만
하다.
둘째, 조율되고 일체화된 정책이다. 우리의 경우 외교와 군사가 따로
놀고 외교마저 조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내부 단합 문제다. 단합이 있어야 강한 교섭 입지가 생긴다. 중
견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 겨루는 사안이라면 단합은 더욱 절실하
다. 사드 문제로 분열돼 있는 우리가 돌아볼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의
협업이다. 힘겨운 상대와
어려운 외교 사안을 다룰
때일수록 한국 사회 전체
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연구기관을 비롯한 사회조
직들이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이상 열거한 참고사안들은 대부분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난국에 선 한국 외교에 유용한 교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 전 주러시아 대사


